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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study aim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during early adult
by identifying emotional intelligence, his or her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elf-identity and analyzing how th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self-identity influence on emotional intelligence during that period.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20
2011 to September 30, 2011. Two hundred men and women who lived in the area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recruited.
A total of 189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SPSS/WIN18.0. Result: The participa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identity prove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emotional intelligence also ha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s’ and fa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β=.40,
p<.001), the father’s child rearing(β=.10, p<.001) and self-identity(β=.23, p<.001) can determine emotional intelligence to a degree 
of 43.4% and the mother’s attitude was the most influential.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emotional intelligence should be enhanced
referring to the two variables in nursing intervention. Furthermore, parents whose children are in childhood or adolescence need to
be educated about the importance of th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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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서지능은 감정을 조절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생활에서

의 상황을 적절하게 풀어나가거나,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설명

되고 있다[1]. 이러한 정서지능은 전통적으로 측정되었던 학술적 

지능 만으로는 삶에 있어 적응, 성공, 만족, 행복 등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는 비판에서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정서지능이란 사회적 지능의 한 유형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모니터하고,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잘 변별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스스로의 사고나 행동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근거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2].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며 감정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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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이 발달되어 사회적 관계형성이 원활하고, 삶의 질도 높

게 나타난다[3-5]. 즉, 정서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

한 특성이며, 성공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 등 삶의 긍정적

인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초기 성인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부모에게 의존했던 개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

으로 성장하기 위해 거치는 과도기이다. 이러한 초기 성인기에

는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 확대된 인간관계 및 이성문제 등 새로

운 문제들이 나타나며 그에 따른 부적응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8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

면 청년실업률은 9.4%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혼인건수는 2만 

1,200건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미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다. 이처럼, 많은 초기 성인들이 중요한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실패로 사회적 고립 등의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되며[6],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사회 적응 등이 늦어져 초기성인에

서 성인기로의 이행이 장기화 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7]. 이

러한 불안정한 시기에 정서지능은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가

정 및 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2].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애착유형, 부모의 정서상태, 발

달사, 양육유형, 아동학대 등이 정서지능과 관계가 있는 변인으

로 제시되고 있으며[8], 이러한 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양육태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부모

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정서지능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지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9-12].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이 유아나 아

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대인관계나 적응 등 정

서적 능력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서지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대인관계의 경험 및 교

육이나 학습을 통하여 변화된다. 또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정서에 대한 변화나 인식, 지각, 표현에 대한 경험

이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5]. 인간의 발달은 연속

선상에 있으며 과거의 경험이 이후의 발달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성인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

하여 유아나 아동의 정서지능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

는 동시에, 또한 자신의 자아통합화의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나가는데 유효

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13]. 즉, 개인이 자기 존재의 개별성을 

타인에게 피력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자아의 

통합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아정체감은 타인과의 관계에

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과도 연관이 있으며

[14],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혼란이나 위기는 대인관계를 위축시

키거나 왜곡된 적응양상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문

제가 나타날 수 있다[15]. 자아정체감은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정서인식, 명확성 등

의 정서지능의 여러 기능들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다[16,17].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

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

은 실정이다. 

성인기 이전의 발달단계인 아동기 및 청소년기 각각의 발달단

계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이 연속적으

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의 입장에서 그 변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 성인은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성인에게 정서지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여 긍정적인 방향으

로의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성인기에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과거부터 경험해 왔던 부

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에 따른 영향요인에 초점을 두어 그 

관계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후 성인 초기의 정서지능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기제를 이해하여 적절한 간호중재를 수

립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성인

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기 성인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정서지능 정도를 

파악한다. 

2) 초기 성인의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정도를 

파악한다. 

3) 초기 성인의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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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성인의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에서 29세의 남녀 

성인으로, 과거에 양측 부모님의 양육을 모두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

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 .05, 효과크기(중간) 0.15, 검정력 

.95, 예측요인 3개로 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119명의 

대상자가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0부 모두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189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alovey, Mayer, Goldman, Turvey와 

Palfai[18]가 개발하고 Lee[19]가 번안한 정서지능도구(Trait Meta- 

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인 정서지능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하위요소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

서주의 13문항,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 

명확성 11문항, 정서개선에의 믿음을 측정하는 정서개선차원 6

문항 등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19]의 이 도구의 타당

화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개선차원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서개선에의 믿음을 

측정하는 정서개선차원 6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주의 13문항, 정

서명확성 11문항으로 총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4점에서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

시 Cronbach’s α=.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2 다.

2)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Epstein[20]이 개발하고 전

현진[21]이 번안한 부모-또래 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 각각의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

요인, 수용 대 거부요인, 부모 이상화 요인과 또래 상호작용 요인

의 7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현진[21]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신뢰도가 낮거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못했던 

28문항을 제외하고 부모 각각 21문항으로 총 42문항을 사용하였

다. 아동기 때 부모가 독립심, 자아회복력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

장시켰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 했는가에 대한 것을 측정

하는 독립성 조장 대 과잉보호요인 각 12문항, 부모가 아동을 수

용하고 애정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반대로 아동을 부담으

로 느끼고 거부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수용 대 거부요인 각 9문항

으로, 부모 각각에 대하여 21문항씩 측정하도록 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부모 각각 21점에서 105점이었고, 점

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 되지 않고 독립심

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

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 아버

지의 경우 Cronbach’s α=.83, 어머니의 경우 Cronbach’s α=.80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Cronbach’s α=.80이었고 어머니

의 경우 Cronbach’s α=.83이었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아청[22]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4개의 문항으

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미의 8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식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64점에서 3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α=.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8

이었다. 

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2011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회사 7

곳과 대학교 4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

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과정,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모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의 소요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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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Turkey 방법을 사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정서지능

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은 남자 82.68점, 여자 84.13점으로 여자가 

약간 높았으나 통계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교육정도에 따른 정서지능은 고졸 82.66점, 전문대졸 81.34

점, 대졸 88.86점, 대학원 이상에서 81.92점으로 통계상으로 대졸

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기성인의 정서지능,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 자아정체감, 부모의 양육태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정서지능 정도는 120점 만점에 평균 83.56점, 자아

정체감이 320점 만점에 평균 234.81점, 부모의 양육태도는 각각 

105점 만점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평균 77.83점,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평균 74.25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83.56±9.82 40 114

Self-identity 234.81±33.84 126 314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77.83±11.19 47 101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74.25±12.02 44 104

Table 2. The Level of Study Variables  (N=189)

3. 초기성인의 자아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초기 성인의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 간의 상

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정서지능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r=.50, p<.001). 또한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

태도의 관계(r=.60, p<.001), 정서지능과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관

계(r=.45, p<.001)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4.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이 초기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이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07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

었고, 공차한계(Tolerance)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

Characteristic Category N(%)
Emotional intelligence

t or F p Tukey
M±SD

Gender Male 74(39.2) 82.68±10.77 -0.99 .325 　
Female 115(60.8) 84.13±9.10

Age 20-23 86(45.5) 83.30±9.09 0.19 .825

24-26 47(24.9) 83.23±10.95

27-29 56(29.6) 84.25±9.95

Education High schoola 100(52.9) 82.66±9.61 4.77 .010

Collegea 39(20.6) 81.34±7.23 a<b

≥Universityb 50(26.5) 87.06±11.04

Religion Yes 94(49.7) 83.45±9.82 -0.15 .880

No 95(50.3) 83.67±9.82

Marital status Single 185(97.9) 83.55±9.85 -0.09 .929

 Married  4(2.1) 84.00±6.97

Table 1.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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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55-0.90로 0.1이하였으며,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값이 1.10-1.79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다.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

서지능과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학력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설명력은 43.4%로 나타났다. 초기 성인기의 정서인식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ß=.40)

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ß=.23)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ß=.10)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Variable B S.E. ß t R² F(p)

(Constant) 33.20 4.59 7.24

.434
27.96

(<.001)

Self-identity 0.07 0.02 .23*** 3.56

Mother’s attitude 0.40 0.07 .41*** 5.43

Father’s attitude 0.08 0.06 .10*** 1.47

***p<.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N=189)

논 의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

체감이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정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5,8]

에서 제시한 성별, 나이, 문화적 변인, 신념 등의 관련 변인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하위요인들로 구성하였

으나 교육정도에서만 통계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은 120점 만점에 평균 83.56점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을 연구한 

Lee[19]와 Kim 등[23]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서지능은 

교육정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그 중 대졸자보다 대학원 이

상에서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 대부분이 사

회생활을 하고 있고, 대학원 이상인 자들의 경우 학업을 이어가

는 경우가 많아 대졸자들보다 사회생활의 경험이 적고 대인관계

의 폭이 넓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Salovey & Mayer[2], 

Lee[24]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을 통해 습득되고 발달한다고 제시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

여진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은 320점 만점에 평균 234.81점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15,16,17,25]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

아정체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생 이후의 성인 초기의 

대상자들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는 

자아정체감의 득점이 연령에 따라 계속 상승경향을 가진다는 

Yang[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각각 105점 만점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평균 77.83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평균 74.25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양육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16,27]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남자의 경우 부모의 기

대감이나 성취에 대한 요구도가 여자보다 높아 애정적이고 자율

적인 양육태도를 여자보다 낮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 정서

지능, 자아정체감,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모두 정적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

서지능에 대한 선행연구[12,28],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정

서지능에 대한 연구[29]의 결과와 일치한다. Han[29]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애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다가갈수록 정서지능이 더 높

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는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 등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서 부족한 점수를 보였다고 말해 본 연구

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립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 또

한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인의 사회적 적응이나 타인과

　 1 2 3 4

r(p)

1. Emotional intelligence 1 　 　 　
2. Self-identity .50(<.001) 1

3.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60(<.001) .50(<.001) 1

4. Father’s child-rearing attitudes .45(<.001) .40(<.001) .60(<.001) 1

Table 3. Correlations with Emotional Intelligence, Self-identity, an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N=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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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적인 관계[3], 삶의 질[5]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은 

어린 시절의 양육환경,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많은 연관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외부

로부터의 돌봄 및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성장이 성인의 정서지

능에 연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나 긍정적인 삶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여진다.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정체감, 부모

의 양육태도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립적이고 수

용적일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은 높아지고 있었

으며 그 설명력은 43.4%였다. 정서지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이 그 

다음으로 높은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g[30]의 연구에서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Kim[2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양육을 할수록 자녀의 정

서지능의 하위개념인 정서조절의 능력이 높다고 밝혀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녀

의 정서지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

정적, 자율적일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29]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정서지능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보다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양육은 아버지보다는 어

머니가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 양육자인 어머

니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만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 대상자 

중재 시 특히 아버지의 양육에서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

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격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관계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개념인 자아개념과 정

서지능의 관계나, 자아정체감과 정서 지능의 하위요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그 맥락을 찾아보고자 한다. Choi와 Kim의 연구

[14]에서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이 주체성이 확고하고, 자신

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

하는 능력이 높다고 밝히며,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인 정서명확성의 관계에 대해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설명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정상적인 집단의 도덕적 정

서와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16]에서 정서의 기능주의적 시각

에서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정상집단에 비해 자아정체

감 형성이 부족하고, 정서적 관계에서 인지적 해석의 오류가 발

생하였으며, 이는 자아발달의 초기수준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아정체감과 정서지능

의 하위요인인 정서주의에 대한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

에 비추어 볼 때, 자아정체감은 스스로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정서지능과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에 대해 살펴본 Ha[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서지

능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개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정

서지능이 높다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인기에서 정서지능은 사회적 관계의 능력 향상 및 성공적인 

적응, 발달과제인 친밀감의 적절한 성취, 대인관계의 능력 향상, 

우울 및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또한 성인의 적절한 역할 및 능력의 획득은 다음 단

계의 발달단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기의 정서지능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성인기 대상자를 위한 간

호중재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들 변수를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면 이 시기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성취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

였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은 정서지능

을 43.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이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이를 근거

로 하여 초기 성인기를 위한 간호중재 시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정서지능의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성인기 이전의 부모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대한 부모 대

상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

성되기 때문에 그 분류나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정서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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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도 하위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부모의 양육태

도의 하위유형들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들간에 어떠한 관련성

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함께 정서지능을 실제로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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